
쿠팡 x 바닐라코, ‘함께 만들어요’ 속눈썹 영양제 탄생기
2023. 8. 9.

쿠팡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상품, ‘바닐라코 속눈썹 영양제’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만들어요’는
고객의 목소리를 뷰티 제품에 직접 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고객 투표를 바탕으로 중소 뷰티 브랜드가 상품을 개발하
고, 쿠팡은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쿠팡 뷰티데이터랩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왔던 속눈썹 영양제가 대체 뭔가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신선한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 판을 다시 짜는 작업을 하는
거죠.” – 쿠팡 뷰티데이터랩의 박준영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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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함께 만들어요’는 첫 번째 상품 화장솜을 출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기획의 출발과 끝이 고객인 점이 다른 제품들과 가
장 큰 차이입니다.

본격적인 기획 전, 쿠팡 뷰티데이터랩은 고객의 고민을 먼저 파악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면 ‘두 가지 제품의 장점만 섞을 순
없을까’ 혹은 ‘얘는 이것만 고치면 딱인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들어요’ 제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런 고
민을 미리 알아보고 해결합니다.

속눈썹 영양제에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브러시 타입. 고객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투표할 수 있었다.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도 고객이 함께합니다. 모든 ‘함께 만들어요’ 제품은 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형태가 정해집니다. 이번 속
눈썹 영양제의 경우, 고객 투표로 브러시 타입이 결정됐습니다. 모근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는 듀얼 팁 타입이 가장 많은 투표
수를 기록했습니다.

속눈썹 고민, 사람마다 어떻게 다를까?

쿠팡 메이크업 팀 강민화 BM
뷰티데이터랩이 전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담당 팀에서는 이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 출시, 판매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쿠팡 메이크업 팀 BM(브랜드 매니저) 강민화 님은 바닐라코 속눈썹 영양제를 담당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다 다른 니즈를 상품에 녹여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고객들은 속눈썹 영양제에 어떤 점을 바랬을까요? 뷰티데이터랩 분석 결과, 고객이 속눈썹 영양제에 바라는 점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손상된 속눈썹 관리를 원하는 ‘건강 + 스타일 추구형’과 슬로우 에이징을 원하는 ‘동안 + 자기 관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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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스타일 추구형’은 저자극 영양제를 원하는 고객층입니다. 속눈썹 펌, 연장 등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속눈썹 건강
회복에 쏠리는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한쪽은 ‘동안 + 자기 관리형’입니다. 속눈썹이 적어 고민인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에는 눈썹, 속눈썹 탈모가 진행되
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풍성한 숱을 만들어 주는 모근 케어 성분이 든 영양제가 적합합니다.

각기 다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요’ 속눈썹 영양제는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저자극, 손상케어, 모근케어 입니다.



직접 샘플을 테스트해 보는 쿠팡 메이크업 팀 강민화 BM

라섹 수술 1년 차 상품기획자가 제안하는 고객맞춤 솔루션

‘바닐라코’의 상품들
‘함께 만들어요’라는 프로젝트 이름에는 중소기업과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뷰티 업계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브랜드와 쿠팡이
같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이번 속눈썹 영양제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바닐라코’와 함께 했습니다.

상품 개발에 참여한 바닐라코 BM(브랜드 관리) 팀 김서영 과장님은 “일반 고객들은 아무렇지 않은 제품도 라섹 1년 차인 내 눈에는
시리게 느껴진다”며, 본인의 경험을 이번 속눈썹 영양제에 한껏 녹였다고 말합니다.

라섹 수술을 하면 한동안 아이 메이크업 일체가 힘들어집니다. 제품이 조금만 닿아도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눈물 산성도(pH)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패키징 뒷면에는 쿠팡과 함께 개발한 상품이라고 적혀있다
‘함께 만들어요’는 중소기업에게 고객 범위를 확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닐라코는 ‘피니쉬 파우더’, ‘프라이머’ 등 수많은 히트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고객이 젊은
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반면, 쿠팡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김 과장님은 이번 협업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개발만
10년 이상 해왔는데, ‘함께 만들어요’를 통해 더 폭넓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고객 기대평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잘 빠지는 속눈썹 때문에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요. 눈이 바르는 만큼 안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나오면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끈적이지 않는 워터베이스 제품에다가 비건 인증이라니 빨리 써보고 싶어요.”

“배송도 로켓으로~ 속눈썹 영양도 로켓속도로~”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쿠팡은 고객, 중소 브랜드와 손을 잡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도전입
니다. 이번 속눈썹 영양제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세요. 고객님의 고민에 맞는 세심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바닐라코 속눈썹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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